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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를 지켜주는 우체통

“아으~ 써! 엄마, 약 다 먹었어요.”

감기에 걸리면 아주 쓴 약을 먹어야 해요. 딸기 흉내를 냈지만 엄청 쓴 

물약과 조그만 알약도 먹지요. 이제 감기가 다 나아서 이번 약이 마지막 

약이에요. 그런데 아직 이틀 정도의 약이 남았어요.

“엄마,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지요?”

그러자 엄마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대요.

“약을 그냥 버리면 안 돼. 따로 모아서 버리는 거야.”

“악을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?”

엄마는 잘못 버려진 약은 우리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. 그런

데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.

“우리, 남은 약 버리러 우체통에 가 볼까?”

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

“우체통은 편지를 보내는 곳이잖아요. 편지가 아닌데 넣어도 되나요?”

정말 이상했어요. 빨간 우체통은 우리가 예쁜 글씨로 꼭꼭 눌러 쓴 편지를 

보내는 곳이잖아요. 그런데 엄마는 약을 편지처럼 우체통에 넣는대요.

기입 금지



엄마와 나는 내가 남긴 알약과 집에 있던 오래 된 알약을 꺼냈어요. 그리

고 비닐을 하나, 하나 벗기고 알약만 쏙쏙 봉투에 넣었지요. 봉투에는 ‘폐

의약품’이라고 글씨도 썼어요. 우체부 아저씨께서 잘 보이도록 굵고 진하

게 썼어요. 그리고 알약이 도망 못가게 꼼꼼하게 풀칠도 하였어요. 봉투를 

조심, 조심 들고 우체통 앞에 섰어요. ECO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어요.

“에코 우체통은 안전하게 약을 처리할 수 있는 곳까지 배달해 준단다.”

귀여운 제비 모양의 우체통이 입을 커다랗게 벌리며 “어서 여기에 넣어.”

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. 아기 제비가 엄마 제비를 보며 입을 벌리는 것

처럼요. 톡!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에 기분이 좋았어요.

내일 우체부 아저씨께서 수거하셔서 안전하게 배달을 해주시겠지요?편지

도, 폐의약품도 모두 배달하시려면 바쁘고 힘드실 것 같아요. 우체부 아저

씨를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.

“우체부 아저씨, 우리 동네와 자연을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”

엄마가 오늘은 편지 대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하

셨어요. 빨간 우체통이 오늘따라 든든하게 보였어요.


